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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2에서 I2, C2로





o Chinese Big 3



알리바바의 문화사업 전략

- 중국 최대 동영상 포털 인수 등 모바일 플랫폼
확보 후 미디어 콘텐츠, 교육,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부문 기업 인수

- 모바일 플랫폼 강화 차원으로 Youkou Todou와
Weibo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수
*중국판 Youtube인 중국 최대 동영상포털 Youkou 

Todou 인수
*Sina Weibo 인수: 3억 이용자. 초당 메시지

32,312건으로 트위터의 초당 메시지 25,088 건 추월



- 2013년 이전의 주요 M&A 는 핵심역량 강화
목적이 주를 이뤘으나 이후에는 사업영역 확장
및 콘텐츠 확보 목적의 M&A 위주

* 2014년 투자한 China Vision Media Group은 종합
문화•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영화 및 TV 영상물 제작과
모바일 뉴미디어 분야에 사업역량 집중
* 이외에도 교육(TutorGroup), 음악(Xiami), 여행(117go) 

등 콘텐츠 기업 투자 확대



텐센트의 문화사업 전략

- QQ와 위챗이라는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에 공격적인 M&A를 확대하여 글로벌
입지를 확대하는 중

“텐센트는 마치 AOL, 페이스북, 스카이프, 야후, 지메일, 노턴 그리고
트위터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과 같다.”
- 딘 타카하시, 벤처비트(VentureBeat)-



- 콘텐츠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질의
컨텐츠 수급이 가능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 2012년 4월 카카오에 72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3.02%를 확보하였는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투자
금액의 약 5배에 달하는 3천 200억 원 규모의 지분 확보
* 캡스톤파트너스와 합작해 약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개설하고 약 10여개 업체에 150억 원을 투자
* NSE엔터테인먼트 (40억원), 리로디드스튜디오 (55억원), 
레드덕 (15억원), 탑픽 (20억2000만원)  등
* 2014년 3월에는 CJ게임즈에 5천330억 원을 투자하여

3대 주주.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 강화



바이두의 문화사업 전략

-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는 이미지, 뉴스 등
검색의 강점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등 기타
모바일 플랫폼 영역으로 확장 중

- 바이두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 내외에서 콘텐츠 수급을 위해 적극적
투자



- UiTV와 iQiyi는 바이두의 대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이며 2013년에는 PPS TV(PP 
Stream)의 온라인 비디오 부문을 인수하여
미디어 플랫폼을 더욱 강화
* UiTV는 인터넷 TV 플랫폼으로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던 초기 시절인 2008년에 인수
* iQiyi는 중국 최초의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으로 2014년

‘별에서 온 그대’를 방영하여 6억 건에 달하는 시청 횟수
기록
* PPS TV는 2억 8천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21만개 이상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일 2천 5백만 명, 1개월
1억 명이 이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음



- 바이두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콘텐츠 수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 2015년 5월 SM이 보유한 음원 및 뮤직비디오 등의

중국 내 온라인 서비스 유통, SM 소속 아티스트 및 K-
POP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 운영, 신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여러 영역에 걸친 공동 비즈니스 운영을 합의
* JYP엔터테인먼트도 2014년 초 바이두와 음원 공급

계약



II. 중국의 문화산업 개혁

1. 시진핑 주석

• “강력하고 실력 있고 전파력·공신력· 
영향력을 갖춘 몇몇 신형미디어집단
(그룹)을 만들겠다”

- 제4차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2014.8.18)



• “선진기술과 내용건설(질적 개선)을
위주로, 전통매체와 신흥매체가 내용, 채널, 
플랫폼, 경영, 관리 등 측면에서 깊이 있게
융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채택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
▲뉴스전파규율과 신흥매체발전 규율 준수
▲인터넷사고방식 강화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상호보완을 통한
통일적 발전



2. 상하이미디어그룹(SMG)

- 2014년 3월 기존의 상하이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상하이방송 등 통합
- 중국 미디어 개혁의 리더로서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성장 추진



3. 완다그룹

- 관광과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기업 도약
- 2005년 극장 사업을 시작한 이래, 미디어, 
영화/방송 제작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 지향
* 2012년 미국 AMC Entertainment 인수로 세계 최대의

극장 체인이 됨. 영화 부문을 비롯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수직 계열화 및 글로벌화 전략 추진



*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2016년 까지 매출 64억 달러
규모로 세계 20대, 2020년에는 매출 128억 달러로 세계
10대 문화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세계 2대 영화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바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영화시장의 20%를 완다그룹이 차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 단순히 영화사업, 공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공연, 
비즈니스, 관광 등 다종산업 요소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



4. 중국의 문화산업 전망







Top 12 Entertainment and Media Markets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2014



III. 한국의 문화산업 대응

1. 글로벌 경쟁력 전략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육성
- 한국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 기업들의 위상 미약



23

김대호 (20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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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of Top 30 Global Media Firms 2014

ZenithOptimedia (2014) 



2. 중국과의 협력

-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이은
거대한 문화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필요
-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
- 공동프로젝트, 국제 콜라보레이션 등
국가 간의 공동협력 사업 및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 규제와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국가간
협력 필요
* 중국의 자국문화산업보호정책과 불법유통이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음악도 K-Pop의 한계를 넘어 전통음악, 
클래식, 비주류음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추진



3. C-P-N-D 생태계 전략

-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한국
고유의 콘텐츠 경쟁력이 축적되어 옴
- 모바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린 전략
- 스마트폰, TV 수상기 등 디바이스의
강한 경쟁력을 콘텐츠 생태계와 결합



4. 디지털 콘텐츠 중심 전략

- 음악, 영화, 출판 등 모두 스트리밍
서비스로 변화
- 한국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장점을 더욱 살린 선택과 집중 전략
* 높은 브로드밴드 보급율
* 스마트폰 보급 확대
* 콘텐츠 기획, 제작력







<미생> (2012, 2014) 



Webtoon Market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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